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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신도시 발파민원 2년 만에 해결돼 공사재개
- 인천시, 권익위와 함께 암반층 발파 민원 조정·합의 이끌어 -

- 폭약 발파 50% 이내, 사전 안전진단과 하자 보수, 공법 사전 협의 공유키로 -

인천광역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검단신도시 AA25블록 단지조성 

공사와 관련해 암발파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(3,128명) 고충 민원이 

‘조정·합의’를 통해 중재 해결했다고 밝혔다.

앞서 검단신도시 2-2공구(인천시 서구 불로동 산74번지 일원) 공사 진

행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.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주거지와 

100m 인접해 있어 발파 공사를 시행하면 주변 공동주택단지 등 2,600

여 세대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니,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공법 대신 

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요구

해 약 2년여간 갈등이 지속되며 공사가 지연됐다.

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는 주민들의 우려는 공

감하고 주민 안전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겠으나, 암반 

발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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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, 시험발파 2회 등 주민 간담회 

6차 걸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LH와 주민 간‘조정·

합의’를 끌어냈고, 6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에서 국

민권익위원회, LH, 비상대책위원회, 인천시 및 관계기관 등이 조정서

에 합의하였다.

조정서 주요 내용은 폭약 발파 50% 이내 사용, 사전 안전진단, 하자

보수, 발파 공법 사전 협의 공유,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내용이 

포함됐다. 

유정복 인천시장은 “이번 조정서 협약 결과는 우리 시에서 현재 진

행 중인 지하철, 도로공사와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많은 공

사에서 발파 공법이 시행되고 있어 갈등 조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”

이며, “우리 시에서도 조정서 내용대로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

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5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